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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몸 된 공동체 가운데 뭔가 좋은, 건강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팔절인 오늘, 20 개 이상의 공동체로부터 지도자 및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야드 

하쉬모나 Yad HaShmona 키부츠에서 야외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아비 미즈라히 Avi Mizrachi 형제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나아와 무릎 꿇고, 회개의 시간을 

인도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두 겸손히 주님께 복종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리더십 지체들이 회개하며, 한 마음으로 성경의 절기를 

기념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히브리어로 진행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비처럼 부으소서 Pour out Your grace like rain”라는 찬양을 함께 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부드러운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성 만찬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 (롬 11:26)”을 위해 

함께 중보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아의 몸이 샤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부담과 중보를 향한 기름 부으심을 갖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줄 수 있게 되기 (롬 9:1-3)를 기도했습니다.  

 

모임이 막바지에 달할 즈음, 저는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이 왕임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함랔하 Hamlachah”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 

23:39)”를 일곱 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쇼파르를 불며 주께 즐거운 

소리를 발하였습니다. 

 

저는 저희가 영적 전환점에 있으며, 향후 몇 년간 다음과 같은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1. 이스라엘 내 메시아의 몸이 전세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점차적으로 지도 

격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2.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을 위한 이 자리가 전세계의 몸이 연합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전반적 역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3.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실제로 점점 강성하여 질 것입니다. 

a. 경제 – 서구 은행 시스템이 불성실한 대출의 확장 등 이유로 

붕괴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이스라엘의 은행들은 

항상 대출에 신중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곳 경제는 이미 회복세에 있습니다. 

b. 정부 –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 정부 관료들에 대한 기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타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범죄가 경미한 것이나, 

부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정립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까지 

잘하고 있으며 그의 정부도 안정적입니다. 

c. 군사 – 일란 라몬 Ilan Ramon-2003 년 콜럼비아 우주 왕복선에서 

죽은 이스라엘 우주 비행사-의 아들 아사프 Asaf 라몬이 이번 주 F-



16 전투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충격과 애통에 

빠졌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국민들이 겪어온 모든 곤경들로 장래 군사 

대립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세계는 지하드의 위협을 피하거나 

무시하려 너무 애쓰고 있어, 그 덫에 쉽게 걸릴 것입니다. 

4. 이슬람 지하드 – 이슬람 테러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처가 미비함에 따라 

지하드 운동은 점차적으로 강력해질 듯합니다. 지난 주 네타냐후는 은밀히 

러시아를 방문해, 그들이 대 이란 S-300 미사일 판매 계획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유 언론은 네타냐후의 “은밀한” 행동을 구설수 

삼으려 하나, 분명히 국가와 세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란의 

광신 아야톨라 ayatollah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모두를 갖추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5. 국제적 반이스라엘 움직임 – 서구는 이슬람 지하드에 맞설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을 달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 UN 인권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에서의 전쟁 범죄를 비난하는 골드스톤 Goldstone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위선적이고 편향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위원회의 목표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전범을 비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05 년, 

이스라엘은 가자에 살고 있던 9 천 국민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가자로부터 수천 발의 로켓이 이스라엘로 날아왔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인구가 집중된 곳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지침은 군사 

표적만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전략은 민간인의 주택에서 

로켓을 발사하여 국민들을 인간 방패 삼는 것으로, 수백 명의 무고한 가자 

주민들이 죽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팔절의 쇼파르 (혹은 나팔)는 마지막 때의 예언을 가리키는 예언적 상징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흐름들은 2-3,000 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각처에 있는 예슈아의 참 제자들이 깨어나, 

우리 목전에 벌어지고 있는 종말의 예언들을 주목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부터 몸 전체에 가장 중심 된 주제가 될 

것입니다.  


